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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일보(一步) : 한 걸음 나아감

네이버에서 ‘국제부부’를 주
제로 연재 시작했습니다. 튀
르키예인 남편 훈과 한국인
아내 은경만 할 수 있는 인터
내셔널 커플 이야기입니다.
이것까지 말해도 괜찮을까,
싶을 정도로 뒤집어 까 탈탈
털어 쓰고 있습니다. 이런 사
랑도 있고 저런 사랑도 있음
을 간접 알리기 위해 말이지
요.

매주 목요일 절찬 연재 中

▶ 보러가기

“발아 글방”, 싹을 틔워 꽃 피우다
- 글쓰기 초보를 위한 글방을 만들었습니다. 올해는 쓰시기를!
- 시작 : 2023.2.21(화) 밤 9시 ~ (자세한 사항은 여기로)

2023.01.27 (금) 시즌 2, 제15호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

- “밑줄 클릭”만으로 본문 열람 가능합니다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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칼럼

“글 속의 글”

1. 쓰기 | 잘 쓴 글이란, 대체 어떤 글을 말하
는 걸까?(이론편)

2. 쓰기 | 잘 쓴 글이란, 대체 어떤 글을 말하
는 걸까?(실천편1)

3. 글방 | 합평의 쓸모

4. 출간 | 반복되는 출간 거절로 좌절하고 있
다면 이 글을 꼭 읽어 보세요

5. 출간 | 내가 쓴 글이 나만 쓸 수 있는 글을
의미하지는 않는다

조금 전 공천 준비 중에 있는 그를 만나고 오는 길이다. 20분쯤 그의 이야기를 듣
고 10분쯤 내 이야기를 했던 거 같은데, 전부 기억나진 않지만 이것만은 잊지 않
고 있다. “5년 그거 금방이에요.” 지난 선거에서 떨어지고, 5년은 그에게 꼭 새해
같았는지 모른다. 시간 순삭. 그래서 그리 말했던 건지 모른다. 그렇다, 이것은 밑
밥. 2023년 새해가 밝았다는 인사에 앞서 서두가 길었다. 신년이다. 다들 헌 버
릇은 버리고 올해 기를 새 습관을 정했는가. 혹은 올해 키워드는. 나는 정했다. 더
러 있으나 그 중에서도 으뜸은 #기본. 기본부터 알뜰살뜰 챙기고 싶은 한 해가 되
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2023은 내게 기본이다. 어쩌면 기본은 초심자의 마음이라
고 할 수도 있겠다. 나로 돌아가, 가장 명랑하게 활동하고 싶은 마음, 글에 오리지
널 내가 담기길 바라는 마음, 새 시작이라는 가짐. 여러 마음과 가짐이 뭉쳐
2023년을 맞이한다. 올해를 고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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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매품 : “손은경 글방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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